
주일예배가 기다려집니다.  

주일을 준비하는 일이 이전보다 더 분주합니다. 이전에는 말씀

을 준비하며, 주보와 예배에 필요한 물품들을 준비하고 예배 장

소를 확인하면 되었는데, 이제는 매주 예배에 참석할 인원을 파

악하기 위하여 연락하고 명단을 만들고 자리 배치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영상예배에 차질이 없도록 기계적 점검

은 물론이요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전에 준비하던 

것까지 잘 준비 해야합니다. 게다가 카메라 분실 사건 이후 카

메라를 들고 다니고(양명철 목사), 주일예배용 키보드를 차에 

실고(김원재 목사) 다녀야 합니다. 그럼에도 주일예배가 이전보

다 더 기다려집니다.  

 

오늘은 1조에 편성된 교인들이 나오는 주일입니다. 확인한 바로

는 2주 전(6/14)에 참여하겠다는 숫자보다 10명이 더 늘었습니

다. 성도들도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드리는 영상예배도 나름 의미가 있지만, 역시 예배는 함께 모여 

다같이 드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예배의 공동체성, 현재성, 현장

성이 있어야 더 큰 감격이 있습니다. 5월 31일 이전 모두가 가

정에서 영상예배로 드릴 때 저는 예배를 돕는 2명과 함께 빈 예

배당에서 예배를 인도하며 드렸습니다. 그 예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가면 그렇게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현장예배가 회복되

면서 예배 후에 힘든 부분이 사라졌습니다.  

 

6월 22일부터 뉴욕시는 2단계가 되었고, 롱아일랜드는 6월 24

일부터 3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 용적의 50%까

지 사람이 들어올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회적 거

리는 유지해야하고, 위생 안전수칙도 지켜야 하기에 모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은 좀 더 시간이 지나야 할 것 같습니다. 또

한 현재 재확산의 우려도 있는 것을 보면 더욱 조심해야 하겠습

니다. 당분간은 1조, 2조로 나누어서 부분적으로 현장예배를 드

리며 또한 영상예배를 병행해야 하겠습니다.     
건축헌금참여 111명 건축헌금누계 $905,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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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서서   

 (서기 힘든 분들은 앞쪽으로 와서 앉으시거나 

그 자리에서 앉아 계셔도 됩니다)  

                                                                     

 오전 11시                                                            예배 인도: 김원재목사                                                                  

전도사 

정주애, 차유미 

목사 

김원재, 양명철 

1.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 어버이주일 심방을 하고 작은 선물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선물을 받아가시기 바랍니

다.   

3. 화요일 저녁 7:30에 “생명의삶” 공부가 있습니다.  

4. 다음 주일(7/5)부터 아동부는 지하 소예배실에서 YG는 친

교실에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며 현장예배를 시작합니다. 

교인들께서는 친교실을 사용을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5. Covid-19 확산으로 인한 주정부의 명령에 따라 당분간 주

일예배를 Youtube를 통한 영상예배와 현장예배로 병행하

여 드리고 있습니다.  

* 행정지침에 따라 인원 제한이 있는 관계로 전 교인을 2개 

조로 나누어서 격주로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인원 제한이 있어서 미리 연락받으신 분들만 주일예배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6. 새벽기도회는 오전 5시 30분 (월~토)에 Zoom을 통하여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요일은 영상기도회와 

현장기도회로 병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7.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주님께 드리는 헌금은 잊지 

말고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당에서 직접 혹은 우편으로 

혹은 송금하는 방식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

기 바랍니다. 또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된 건축헌금을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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